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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벨 상보다 더 큰 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  17-07-29

정보기술에 능통하지도 않은 저는 탁상 컴퓨터가 두 대, 랩탑 컴퓨터가 세 대 아이패드를 한대 갖고 있습니다. 한국에 있을 때나 미국에 있을 때를 가리지 않고 학생들에게 강의를 헤야 하고 또 라디오 칼럼도 방송해야 하기 때문에 한미 양국에  컴퓨터를 두고 있어야 할 처지입니다. 미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한국에서 강의를 할 때에는 교실 앞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 비치는 제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제가 외국에서 강의하는 줄을 알지만 칼럼을 라디오로 듣는 청취자들은 제가 미국에서 녹음하는지 한국에서 녹을 하는지 알 필요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. 지리적인 거리나 국가 간의 경계를 초월한 현대의 기술 발전과 공헌에 감탄과 고마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.


위대한 이념 및 사상과 철학으로 인류에 획기적인 공헌을 한 위인들이 무수히 많습니다. 의학, 경제학, 세계 평화, 물리학, 화학, 및 문학 부분에 큰 공헌을 한 분들을 기리기 의해서는 노벨상이 제정되어 있습니다. 노벨상 수상자의 평균 연령은 59세이고 최 연장자는 90세, 최 연소자는 17세입니다. 그러나 노벨상의 분야에 속해있지 않지만 노벨상을 받은 분들에 못지않게 큰 공헌을 한 인물들이 많습니다. 그런 분들을 몇 분 열거 하자면 정보 기술을  대중화 한 빌 게이트, 래리 페이지, 서게이 브린,  주커버거, 제프 베조, 중국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 등은 노벨 상보다 더 큰 상을 받을만한 공헌을 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단 정보기술은 노벨상 분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유감입니다.


노벨상 분야에 속했지만 노벨 상을 받지 못한 공헌 자들이 많습니다. 노벨 화학상을 받을 자격을 능가한 고 헨리 아이어림 박사, 레이건 대통령 8년 통치를 태평성대로 만드는 데에 공급 측 경제 이론을 제창하여 지대한 공헌을 한 경제학자 아서 래퍼 박사도 다른 어떤 노벨 수상자에 못지 않은 학자였습니다. 수세기 동안 각광을 받아왔던 케인즈의 “소비가 공급을 창출한다”는 이론을 무색하게 만든 “공급이 소비를 창출한다”는 경제 이론을 제창한 래퍼 박사와 밥 울율의 러닝 메이트로 90년대에 미국의 대선에 출마했던 고 잭 켐프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도운 유공자들이었습니다.  래퍼 박사는 유명한 래퍼 커브의 창안자이기도 합니다.  


     PC의 출현과 통용, 전자 거래의 상용화, 의학에 이용되는 정보기술, 등의 대부분은 일반 소비자들이 그런 기술이 가능한지도 또 개발될 수 있는지도 몰랐지만 비상한 두뇌의 소지자들이 이 세상에 도입시켜서 우리의 생활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헌을 했습니다. 정말 그런 새로운 상품이 출현하여 소비자들에게 공급됨으로써 전 세계를 한 개의 마을로 만들었습니다. 날로 발전하는 신 기술과 제품을 매일 이용하면서 이런 개발자들은 노벨 수상자들보다 더 큰상을 받을 만 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끝
